
05

이 장은 사람마다 갖는 여러 종류의 뜻을 나열하고, 특히 리더로서 

임금의 뜻이 어떠해야 하는지 잘 나타내고 있다. 뜻의 외연이다.

What kinds of will are there?

어떤 뜻이 있는가?



90 ╻ 뜻을 세워라

◁동호문답▷

뜻이 작은 자는 스스로 만족하기 쉬워서 작게 이룬 것을 
크게 이룬 것으로 여기고, 조금 아는 것을 많이 안다고 
여기니, 기(氣)도 그걸 따라 가볍습니다.

A person with a small will is easy to be satisfied with, 

so he thinks that he achieved great things with small 

achievements, and thinks he knows a lot with little 

knowledge, so his personality is flippant along with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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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小: 작다 *易: 쉽다

*自足: 스스로 만족하다 *以~爲~: ~을 ~로 삼다

*成: 이루다 *氣: 기운, 여기서는 성격

*隨: 따르다

*而: 문장을 잇는 접속사(순접과 역접이 있다)

*輕: 가볍다

해설

뜻이 작은 자를 설명하였다. 

뜻이 작으면 작게 이루고, 크면 크게 이루는 일이 

현실과 역사에서 겪는 경험이다. 

본문의 기(氣)는 원래 하나의 의미로는 번역이 안 

되는 말이다. 구체적인 문맥에 따라서 따지면, 개인의 

기질 내지는 성격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오늘날도 성과 달성은 목표의 크기에 비례한다. 물론 

개인이든 조직이든 목표가 무조건 커야 한다는 말이 아니

라, 그 역량과 가능성에 견주어 최대치를 설정하는 게 

좋다는 의미일 것이다.



92 ╻ 뜻을 세워라

◁답성호원▷

나는 어릴 때부터 배우는 데 게을러서 15~16살 이전에 
읽은 글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17살에 비로소 학문에 
뜻을 두었습니다.

I had been lazy in learning since I was little, so I 

read very little before the age of 15 or 16. It wasn't 

until I was 17 that I set my will on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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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僕: 편지 등에서 자기를 낮추어 일컫는 말

*自少: 어릴 적부터 *懶: 게으르다

*於: ~에, ~에서 *爲學: 학문을 (종사)하다

*讀: 읽다 *書: 글, 책

*無幾: 얼마 없다, 얼마 안 되다

*志於學: 학문(배움)에 뜻을 두다

해설

뜻의 한 종류로서 배움이 그것이다. 

원문 ‘지어학’(志於學)은 논어 에 “내가 열다섯 살에 

학문에 뜻을 두었다”(｢위정｣)라는 말의 ‘지우학’(志于學)

에서 가져온 말이다. 여기서 어(於)와 우(于)는 같은 

뜻이다.

이처럼 뜻을 두거나 세우는 일은 여러 가지일 수 있다. 

이로 보면 뜻에는 층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인생의 

단계마다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 성인이 되려는 

뜻은 최종적이며 가장 큰 뜻이다.



94 ╻ 뜻을 세워라

◁답성호원▷

진실로 독실하고 분발하는 뜻이 있다면, 어찌 성취하는 
것이 없을까 걱정하겠습니까?

If you truly have a sincere and striving will, why 

worry that you will not achieve any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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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苟: 진실로, 만약 *篤實: 독실하다

*奮厲: 분발하고 힘쓰다 *何: 어찌, 의문사

*患: 근심하다 *不能: ~할 수 없다

*所成就: 성취한 것 *耶: 주로 의문문 뒤에 붙는 어조사

해설

뜻의 또 다른 용례가 들어 있는 문장이다. 

성현이나 학문 등도 그 대상이 되겠지만, 여기서는 

어떤 일을 하는 태도를 뜻으로 삼은 경우이다. 가령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꾸준히’ 하거나 오늘 일은 내일로 ‘미루지 

않는’ 데에 뜻을 두는 것과 같다.

이런 용례는 사람이 어떤 일을 성취하는 중간 과정으로

서 태도나 자세 따위를 하나의 작은 목표로 설정할 수 

있음을 말한다. 금연이나 금주 따위도 그런 목표가 될 

수 있다.



96 ╻ 뜻을 세워라

◁답성호원▷

나라를 다스리는 방도가 올바르지 않아서 상벌에 법도
가 없게 되면, 악인이 뜻을 이루고 선인이 곤궁한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If the methods of governing the country are not correct 

and there is no law of reward and punishment, it 

is natural for the wicked to achieve their desire and 

for the good to be in n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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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治道: 다스리는 방도

*升: 융성하다, 오르다, 여기서는 좋은 상태에 올라야 하는 곧 ‘올바르다’

는 뜻으로 쓰였다.

*賞罰: 상벌 *章: 법, 법식, 모범

*得志: 뜻을 얻다 *困窮: 곤궁하다

*固: 본디, 한결같은 *理: 이치

해설

악인의 뜻처럼 나쁜 뜻도 있다. 

대개 나쁜 사람의 뜻은 그의 욕망과 관련된다. 누가 

어떤 뜻을 갖느냐가 관건이다. 

나라를 다스리는 방도는 통치의 원칙이나 규정이다. 

그것은 법이나 규칙으로 정할 수도 있고, 그것을 운영하는 

리더의 의지일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원칙이나 규정에 

일관성이 없어 무너지면, 악인이 뜻을 이루고 선인이 곤궁

해진다. 

오늘날도 국가나 기업 등의 조직에서 여전히 통하는 

이치이다.



98 ╻ 뜻을 세워라

◁동호문답▷

정치를 잘하려는 뜻은 있으나 간사한 자를 분별하는 
총명함이 없고, 신임받는 이가 현명하지 않고 관리들은 
능력이 없어서 패망하게 되는 임금은 혼군(昏君)

입니다.

The king has the will to rule the country well, but 

he lacks the intelligence to discern the cunning minis-

ters, and his officials are not capable, so the one 

who fails is a dark mon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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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 ~을 가지고 있다 *求: 구하다, 찾다

*辨姦: 간사한 자를 분별하다 *明: 밝음, 총명

*所信: 믿는 것 *所任: 맡기는 것

*才: 인재, 재주 *馴致: 점차 어떤 상태에 이르다

*敗亂: 무너지고 혼란해지다, 패망하다

*昏君: 사리에 어두운 임금

해설

일반적인 군주의 뜻에 대하여 말한 것이다.

원문의 ‘求治之志’를 직역하면 ‘다스림을 구하는 뜻’으

로 나라가 잘 다스려지기를 찾는 뜻이다. 어느 군주인들 

그러지 않겠는가?

하지만 간사한 소인을 분별하는 밝음이 없으면 하는 

일마다 실패한다고 경고한다. 

이는 현대의 리더도 갖추어야 할 자질이다. 리더가 

사물을 통찰하고 인재를 등용하는 능력이 없으면 그 조직

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리더가 가진 자질의 중요성을 

언급한 말이다.



100 ╻ 뜻을 세워라

◁동호문답▷

선비가 정치를 잘하여 백성과 함께 선하게 되는 것이 
본래 뜻입니다. 물러나 자기만 조심하여 지키기만 하는 
것이 어찌 그 본심이겠습니까?

It is the original purpose of a scholar to become good 

with the people through good politics. How could 

it be his true intention to leave his post and hold 

on him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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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士: 선비 *兼善: 같이 선하게 되는 것

*固: 본래의 *退: 물러나다

*自守: 행동이나 말을 스스로 조심하여 지킴, 견고하게 지조를 지킴

*夫: 저, 발어사 *豈: 어찌

*本心: 본마음

*歟: 주로 의문문이나 감탄문 뒤에 오는 어조사

해설

선비의 뜻에 대하여 말한 것이다. 

선비가 물러나는 일은 정치 환경이 맞지 않기 때문이

다. 현실 정치에서 물러나 자기만 선하게 사는 일이 선비의 

본 의도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원문의 겸선(兼善)은 맹자 의 벼슬길이 “막히면 그 

몸을 홀로 선하게 하고, 나아가게 되면 천하 사람들과 

선을 함께 한다”(｢진심 상｣)에 나오는 말이다. “막히면 

그 몸을 홀로 선하게 한다”라는 말은 이 글의 자수(自守)와 

통한다. 

선비의 뜻은 자기의 영달만 꾀하는 세속적 리더와 

결이 다르다. 그 뜻은 백성과 상생하는 일이다.



102 ╻ 뜻을 세워라

◁답성호원▷

지금은 세속의 시류에 영합하는 자들이 뜻을 얻어 승진
되고 발탁되었습니다.

Now, the desire of those who fit in with the world's 

trend was fulfilled, and so they were promoted and 

sel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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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今者: 지금, 금시(今時) *流俗: 세속, 세속에 유행하는 풍조

*得志: 뜻을 이루다 *陞: 관직이 오르다

*擢: 발탁하다

해설

시류에 영합하는 자들의 뜻에 대하여 말한 것이다.

어느 때인들 그런 자들이 없겠는가? 그들의 뜻은 대개 

지위와 명성이나 권세나 재물만을 얻는 데 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자에게 아부 ‧ 아첨하며 

뜻을 이루려고 한다.

원대한 뜻을 지닌 선비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벼슬길에 나아가고 물러나는 일을 엄격한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시류에 영합하지 않아서 좋은 임금을 만나면 

뜻을 펼칠 수 있지만, 어두운 임금을 만나면 그러기가 

어렵다. 그래서 대개 물러난다.

이는 오늘날도 여전히 리더의 자질과 가치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준다.



104 ╻ 뜻을 세워라

◁동호문답▷

간사한 무리가 뜻을 얻고 어진 이들은 자취를 감추어 
백성에게 해독이 미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After a cunning group achieved their will, the virtuous 

disappeared, besides it caused harm to the people, 

and war broke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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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衆: 무리 *邪: 간사하다, 간사한 사람

*得志: 뜻을 이루다 *羣: 무리, 떼

*屏迹: 자취를 감추다 *流毒: 해독을 끼치다

*生民: 백성

*以: 어떤 수단 ‧ 방법의 결과를 이끄는 어조사

*啓: 열다 *戎馬: 병기와 말로서 전쟁을 상징

해설

간사한 자들의 뜻에 대하여 말한 것이다.

본문은 북송 때 왕안석(王安石)의 개혁 정치를 비판하

면서 한 말이다. 여기서 간사한 무리란 왕안석을 중심으로 

한 신법당(新法黨)을 말하고, 전쟁이란 금나라가 북송을 

침략하고 멸망시킨 일을 말한다. 

당시는 개혁을 지지하는 신법당과 개혁을 반대하는 

구법당(舊法黨)이 대립하였는데, 구법당의 중심인물은 

자치통감 (資治通鑑)을 지은 사마광(司馬光)이다.

후대의 유학자들은 대체로 왕안석을 비판하는 관점을 

유지하였고, 선생도 그것을 따랐다.



106 ╻ 뜻을 세워라

◁동호문답▷

한나라 고조는 평소 거만하고 무례하여 그가 부리는 
자는 모두가 부귀공명에 뜻을 둔 자들 뿐이었습니다.

The founder of the Han Dynasty was usually arrogant 

and rude, and all of his subordinates were only those 

who had aimed at wealth, nobility, and hon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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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祖: 여기서는 한나라 고조 *素: 평소

*慢: 거만하다 *無禮: 무례하다

*駕馭: 멍에와 말 부리는 것 *皆: 모두

*志乎: ~에 뜻을 두다 *功名富貴: 부귀와 공명

*耳: 문장 뒤에서 단정하는 어조사

해설

세속적인 뜻에 대하여 소개한 것이다.

출세하여 부귀공명을 누리는 일은 세속의 보통 사람들

이 꿈꾸는 일이다. 리더가 훌륭하지 못하면 그 주변엔 

그런 사람들만 모인다.

그런 점에서 조직의 최고 리더가 원대한 뜻이 없을 

뿐만 아니라 평소 타인 존중, 상생과 타인을 위한 봉사, 

공동체 구축, 정의감과 정직성 표출 등의 윤리적 자질과 

태도가 보이지 않으면, 보통의 구성원들은 그를 신뢰하지 

않고 오로지 그를 통해 자신의 이익만 노리게 된다. 



108 ╻ 뜻을 세워라

◁간원진시사소(諫院陳時事疏)▷

임금의 뜻이 인의(仁義)에 있으면 요순(堯舜)이 되고, 

뜻이 인을 빌리는 데 있으면 오패(五霸)가 됩니다. 뜻이 
욕심을 부리는 데에 있으면 걸주(桀紂)가 됩니다.

If the will of the king has benevolence and righteous-

ness, then he becomes Yao and Shun, and if his pur-

pose is to borrow benevolence, he becomes the Five 

Hegemons. If his intention is to be greedy, he becomes 

Chieh and Ch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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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義: 어짐과 의로움 *假仁: 인을 빌리다

*堯舜: 고대의 성군인 요임금과 순임금

*五霸: 춘추시대의 다섯 패자

*逞: 즐겁다 *慾: 욕심, 욕정

*桀紂: 폭군인 하나라의 걸왕과 은나라 주왕

해설

임금의 뜻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사랑과 정의’라 옮길 수 있는 인의(仁義)는 유학에서 

말하는 핵심 가치 가운데 하나이다. ‘인을 빌린다’라는 

말은 맹자 의 “힘으로써 인을 빌린 자는 패자이다”(｢공손

추 상｣)에 나오는 말이다. 오패(五霸)는 패자가 된 춘추시

대의 다섯 나라의 군주를 말한다. 곧 제(齊)나라의 환공(桓

公), 진(晉)나라의 문공(文公), 진(秦)나라의 목공(穆公), 

송(宋)나라의 양공(襄公), 초(楚)나라의 장왕(莊王)인데, 

양공 대신에 오(吳)나라의 합려(闔閭)를 넣기도 한다.

현대의 조직에서 리더가 어떤 비전을 갖느냐에 따라 

그와 조직의 성격도 갈린다.



110 ╻ 뜻을 세워라

◁동호문답▷

지금 만약 패도에 뜻을 둔다면 규모와 이루어질 일이 
반드시 한나라와 당나라의 이하가 될 것입니다.

Now, if you put your will on the Way of the Despot, 

the scale and what will be accomplished in the future 

will surely be inferior to those of the Han and Tang 

dynas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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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今: 이제, 지금 *若: 만약

*以~爲~: ~을 ~으로 삼다

*霸道: 인을 빙자하여 폭력으로 다스리는 정치

*規模: 규모, 모범 *制作: 제작하다, 성취

*居: 해당하다 *漢唐: 한나라와 당나라

*矣: 문장 뒤에서 단정하는 어조사

해설

패도에 뜻을 둔 사례이다.

패도(覇道)란 왕도(王道)와 대비되는 인(仁)을 가장

하여 폭력으로 다스리는 정치로 맹자 에 등장하는 말이

다. 중국 역사에서 한나라의 문제(文帝)와 경제(景帝)의 

정치를 문경지치(文景之治)라 부르고, 당나라 태종 시기

의 정치를 정관지치(貞觀之治)라 하여, 잘 다스려진 정치

로 보는 것과 달리 선생은 패도로 보았다. 그것은 유학의 

이념에 따른 도덕적인 왕도가 아니라는 까닭에서였다.

오늘날 패도는 리더가 법과 규정과 권한으로만 밀어붙

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이라 말할 수 있다.



112 ╻ 뜻을 세워라

◁간원진시사소▷

임금의 뜻이 정하여진 데가 없으면 권세를 농락하는 신
하를 불러들입니다. 뜻이 한쪽만 편들면 눈앞에서 아첨
하는 선비를 모읍니다. 뜻이 향하는 곳에 따른 효과는 
그림자와 메아리와 같습니다. 

If the will of the king is not determined, he summons 

ministers who play tricks on his authority, and if his 

will is on one side, he gathers flattery scholars in 

front of his eyes. The effect of where the will is directed 

is like shadows and echo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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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所定: 정해진 것(곳) *招: 불러들이다

*弄: 희롱하다 *權: 권세

*一偏: 한쪽으로 치우치다 *聚: 모으다, 모이다

*面諛: 눈앞에서 아첨하다 *所向: 향하는 곳

*效: 효과, 효험

*影響: 그림자와 메아리, 다른 사물에 효과나 작용이 빠르게 미치는 

것을 비유함

해설

임금이 뜻을 정하지 못하거나 한쪽으로 치우치게 정한 

일의 결과에 대하여 말한 것이다.

현대의 국가나 기업 조직에서도 최고 지도자가 뜻을 

정하지 못하여 우유부단하면, 온갖 협잡꾼들이 끼어들어 

국정이나 회사 일을 농단(隴斷)한다.

또 그 뜻이 편향되어 있다면 그쪽으로 아첨하는 무리가 

끼어든다. 권력자가 특정 직종의 인사들만 중용(重用)하

면, 그 조직 내의 아첨하는 무리가 나오게 되어 있다.

고금을 막론하고 최고 리더가 어떤 뜻을 갖느냐에 

따라 사람들은 물체의 그림자와 소리의 메아리처럼 반응

한다. 



114 ╻ 뜻을 세워라

◁동호문답▷

임금이 이 백성을 새롭게 하는 데 뜻을 둔다면, 유행하
는 속세의 상례(常例)를 지키자는 주장에 구속받지 않
을 것입니다. 

If the king set his will on renewing this people, he 

will not be bound by the insistence on keeping the 

widespread customs of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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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以~爲~: ~을 ~로 삼다 *作: 만들다

*新民: 백성을 새롭게 하다 *斯: 이

*流俗: 세속, 세속에 유행하는 풍조

*守: 지키다 *常: 평상, 일상

*拘: 구애받다

해설

군자 또는 통치자의 큰 뜻에 대하여 말한 것이다.

‘백성을 새롭게 한다’라는 신민(新民)은 대학장구 의 

｢경1장｣에 나오는 말이다. 그 전체 내용은 “대학의 도는 

밝은 덕을 밝히며 백성을 새롭게 하며 지극한 선에 머무는 

데 있다”라는 것으로, 신민은 그 세 가지 가운데 하나이다.

근대 전환기 조선과 중국 학자들 가령 신채호(申采浩)

나 량치차오(梁啓超) 등은 이 신민을 다시 소환하여 인민을 

계몽하는 뜻으로 삼았다. 그 계몽의 내용은 근대적 사상과 

제도였다. 

현대 민주 사회에서는 국민이 항상 스스로 새로워야 

나라가 발전하고, 정치도 안정된다.



116 ╻ 뜻을 세워라

◁동호문답▷

아내에게 본보기가 되는 데 뜻을 둔다면, 내시(內侍)와 
궁녀를 가까이하는 향락이 마음을 빼앗지 못할 것이다.

If the king sets his will to be an example to the queen, 

the pleasure of being close to the eunuchs and court 

ladies will not take away his 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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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以~爲~: ~을 ~으로 삼다

*刑于寡妻: 아내에게 모범을 보이다

*婦: 여자, 아내, 궁녀라는 뜻으로 쓰였음

*侍: 시중드는 사람, 내시라는 뜻으로 쓰였음

*宴安: 쾌락을 즐겨 노는 것(逸樂)

*樂: 즐거움 *不能: ~할 수 없다

*移: 옮기다 *矣: 문장 뒤에서 단정하는 어조사

해설

아내에게 모범이 되어야 하는 임금의 뜻이다.

원문 ‘刑于寡妻’는 시경 에 나오며, 맹자 에서 다시 

인용되어 널리 알려진 말이다. 원래의 글은 “아내에게 

본보기가 되어 형제에게 이르고, 그로써 방(邦)과 가(家)

를 다스린다”이다. 왕의 모범은 아내에게 보이는 데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나라를 다스리는 일로 연결된다.

오늘날 리더십도 가정 같은 작은 영역에서부터 적용되

며 그 역량 가운데 하나가 솔선수범이다.



118 ╻ 뜻을 세워라

◁동호문답▷

검소한 생활에 뜻을 둔다면 수레나 궁궐을 아름답게 
하려는 것이 그 마음을 움직이지 못할 것입니다.

If the king has his will to live a frugal life, the desire 

to beautify his chariot or palace will not move his 

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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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茅茨: 띠 풀로 이어 만든 지붕 *土階: 흙 계단

*輿馬: 임금이 타는 수레와 말 *宮室: 궁궐과 그 안에 있는 방

*美: 아름답다 *不能: ~할 수 없다

*動: (마음이) 흔들리다

해설

검소하게 살아야 한다는 임금의 뜻에 대하여 말한 

것이다. 

원문 ‘茅茨土階’는 초가지붕과 흙 계단으로 검소한 

생활을 비유한 말이다. 고대의 성인으로 알려진 요임금이 

그렇게 살았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는 오늘날의 리더들, 특히 국가 최고 지도자에게도 

통하는 말이다. 리더가 구성원들에게 검소한 모습을 보이

지 않고 관저나 관사를 화려하게 꾸미거나 사치와 탐욕에 

빠진다면, 구성원들은 진심으로 따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

이다.



120 ╻ 뜻을 세워라

◁동호문답▷

임금이 널리 은혜를 베풀고 모든 사람을 구제하기로 뜻
을 둔다면, 백성 한 사람이라도 그 혜택을 입지 못하는 
일이 모두 그 자신의 걱정이 될 것입니다. 

If the king has will to be generous and to give relief 

to all people, it will be his concern that even one 

of his people will not benefit from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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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博施: 널리 베풀다 *濟衆: 무리를 구제하다

*被: 입다, 당하다 *其: 그(대명사)

*澤: 은택, 혜택 *皆: 모두

*我: 나, 여기서는 임금 *憂: 근심, 걱정

해설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고 구제해야 한다는 임금의 뜻에 

대하여 말한 것이다.

원문 ‘博施濟衆’은 논어 에 나오는 말이다. 

“자공이 묻기를 ‘만약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고 무리를 

능히 구제한다면, 어떻습니까? 인(仁)이라 말할 수 있겠

습니까?’라고 하자, 공자가 말하기를 ‘어찌 인에만 머물 

수 있겠는가? 반드시 성인일 것이니, 요순도 오히려 그것을 

부족하게 여겼다’라고 하였다”(｢옹야｣).

공자의 이 말에 따른다면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고 

구제하는’ 임금의 뜻은 결과적으로 성인이 되는 일이다. 

현대 국가의 최고 리더에게도 구성원의 복지와 안녕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한다.



122 ╻ 뜻을 세워라

◁성학집요▷

오직 이 임금이 이제 몸소 실천할 뜻을 세우고 인정(仁

政)을 베풀고 점차 교화를 펼치면, 백성을 기르는 것과 
가르치는 일이 서로 병행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Only if this king now set his will on putting it into 

practice himself, implements benevolent government, 

and gradually spreads the moral education, then rais-

ing the people and teaching them will go hand in 

h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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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 오직 *是: 이

*方: 이제 막, 장차 *躬行: 몸소 실천하다

*發: 드러내다 *施: 베풀다

*漸次: 점차 *設敎: 가르침을 베풀다

*養: 기르다 *竝行: 나란히 가다, 병행

*與: ~와(과) *相成: 서로 이루다

해설

임금이 몸소 실천해야 할 뜻에 대해 말한 것이다.

그 대상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것과 함께 

거론하는 일이 ‘인정을 베푸는 것’인데, 원문 ‘發施仁之政’

은 맹자 에 등장하는 ‘發政施仁’의 다른 방식의 표현이다. 

곧 “정사를 발동하여 사랑을 베푼다”라는 뜻이다. 이 말은 

맹자의 정치사상 가운데 하나인 인정(仁政)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본문에서는 백성을 기르고 교육하는 일을 병행

한다고 말했는데, 이 또한 공자와 맹자의 사상에 등장한다. 

현대적 의미는 국가의 우선 과제가 국민 경제와 교육의 

진작이라는 뜻이다.



124 ╻ 뜻을 세워라

◁동호문답▷

임금이 예악을 바로잡고 밝히는 일에 뜻을 둔다면, 한 
가지의 정책이라도 옛 법에 맞지 않는 것은 모두 임금 
자신의 고통이 될 것입니다.

If the king has will to correct and clarify the rituals 

and music, any policy that does not conform to the 

old law will be his suff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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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修明: 닦아 밝히다, 개선 ‧ 개혁의 의미

*禮樂: 예법과 음악. 통치 방법 가운데 하나

*政: 정사 또는 그것을 행하는 규칙

*合: 합치다, 부합하다 *古道: 옛 도리(방법)

*皆: 모두

*病: 병, 여기서는 고통의 뜻으로 쓰임

해설

예악을 중시해야 한다는 임금의 뜻에 대하여 말한 

것이다. 

고대의 통치 방법에는 예악형정(禮樂刑政), 곧 예법

과 음악과 형벌과 정사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 가운데 

세 가지를 거론하고 있다. 

그런데 본문은 국정을 쇄신하거나 개혁하는 데 있어서 

옛 법이라는 고도(古道)가 기준이 되고 있다. 이는 옛날로 

돌아가자는 의미가 아니라, 이상화된 옛 성인이 만든 제도

이다. 성인의 가르침대로 제도를 개혁하여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자는 의도일 것이다. 

현대적 의미는 국가의 통치에 문화 정책이 중요하며, 

그마저도 고급문화를 지향해야 한다는 뜻이다.



126 ╻ 뜻을 세워라

◁동호문답▷

의견을 말하는 일이 없는 자는 나라를 걱정하는 뜻이 없
고, 벼슬과 녹봉에 집착하는 자는 몸을 바치는 절의(節

義)가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You should know that a minister who does not express 

an opinion has no intention of worrying about the 

country, and you should know that a minister who 

clings to a position and salary has no fidelity for giving 

him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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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建白: 조정이나 왕에게 의견을 말함

*知: 알다 *憂國: 나라를 걱정하다

*愛惜: 아끼다 *爵祿: 벼슬과 녹봉

*死: 죽다 *難: 어렵다 또는 어려운 일

*節: 절개, 절의

해설

무사안일이나 부귀에만 뜻을 둔 신하를 경계하라는 

말이다.

어떤 조직이든 구성원이 그 조직을 위한 의견이 없으

면, 그 조직에 대한 애정이 없음을 알아야 한다는 가르침으

로 적용할 수 있다. 게다가 연봉이나 승진에만 애착하는 

구성원도 그 조직이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그 조직을 

위해 희생할 마음이 전혀 없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는 

가르침이다.

현대의 리더들이 깊이 새겨들으면, 조직을 이끌어 성

과를 올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